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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산한 126년 역사의 미국 백화점 체인 시어스

를 에드워드 램퍼트 회장이 약 52억달러에 입찰 받으

면서 청산 위기를 넘겼다. 이로서 창업 126년 전통의 

시어스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6일 로이터통신 통신에 따르면 시어스의 자산매각 

입찰에서 이 회사의 램퍼트 회장이 약 52억 달러로 다

시 매수했다. 그는 이번 입찰에서 제시액을 50억 달러

에서 약 52억 달러로 올렸다. 인수는 램퍼트 회장이 운

영하는 헤지펀드 ESL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매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4만5,000명의 고용계

속과 전미 425개 점포의 영업계속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채권단이 램퍼트 회장의 매수에 반대하며 사업

청산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승인까지는 난항이 예상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선언한 독일 폭스바겐이 전

기차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5일‘아시아경제’가 파이낸셜타임스의 전날 보도

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테네시주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폭스

바겐은 공장 설립에 총 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장 가동은 오는 2022년 시작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장은 북미 지역 최초의 전기차 생

산 공장으로, 이번 공장 개설로 1,000여명 가량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폭스바겐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5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현재 3개에

서 16개로 늘려 유럽·미국 중국에 글로벌 3각 생산체

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된다. 

시어스는 1893년 시어스로벅앤드컴퍼니라는 이름

으로 설립됐다. 1906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

장하는 등 미국 자본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 1980

년대는 금융서비스로도 사업을 확장해 디스커버 신용

카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20년에 걸쳐 최전성기를 누렸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당시 시어스의 연매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월마트, 타깃 등 가격 경쟁력

을 내세운 후발주자에 밀리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유통이라는 시대 

흐름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뉴욕 파산법원

에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했다. 

폭스바겐은 독일 남부 츠비카우에 전기차 전용 공장

을 짓고 있으며 2020년 중국 상해 앤팅과 광둥성 포산, 

2022년 독일 엠덴과 하노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추

가한다는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오는 2040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

고 유럽 최대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전기

차 생산업체로 위상을 바꾼다는 목표다. 폭스바겐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대수는 1,080만 대로 판매 비중이 

1%에 불과하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북

미 지역 내 최초의 테네시 공장은 우리 성장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이번 투자가 미국 EU간 관세 

인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시어스’ 기사 회생 … 청산 위기 탈출

폭스바겐, 테네시에 전기차 공장 신설


